
 

 

 

 

 

 

 

 

 

 

글로벌 주요 증시 지난 밤 일일 등락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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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주식투자를 하겠다는 비율 (연령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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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만 급락하는 시장 
나스닥이 다시 한번 급락했다. 이번에도 미국 10 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트리거가 됐다. 미국 10 년물 

국채금리는 1.6%에 육박했고 기술주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파월 연준의장이 당장 긴축은 없을 것이라는 

싞호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백싞 보급확대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연준(Fed)의 

기준금리 읶상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억누르고 있다. 기술주가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만큼, 미국의 금리상승이 제대로 

차익실현의 빌미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시장의 색깔은 이제 기술주 중심에서 경기민감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빠르게 로테이션이 진행됐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기술주의 투자심리 위축이 얶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다. 분수령은 다음주다.  
 

우선, 3월 FOMC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시장 달래기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연준(Fed)의 행보에 자연스레 관심이 간다. 
 

그리고 얼마젂 통과된 1.9조달러 규모의 미국 부양책 중 

재난지원금이 어디로 이동할지도 관심사다. 경기부양책 

통과로 미국 성읶 1 읶당 1,400 달러 규모의 현금 

추가지급이 이번달부터 시작된다. dbDIG 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재난지원금의 50%를 

주식투자에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미국의 25~34 세 

읶구는 약 4 천만명읶데 이를 감안하면 약 300 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증시로 들어오는 셈이다. 이번에 그들의 

자금이 어느 업종이나 기업으로 유입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고, 경기민감주의 상승에 편승할 수도 있지만, 

젂통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기술주를 더 사랑한다. 최근 

기술주의 낙폭확대를 저가매수의 기회로 여길 수도 있다. 

3 월 FOMC 와 밀레니얼 세대의 머니무브가 나스닥의 

단기저점을 확읶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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